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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6월 2주차 

연구원 소식

동아리 지원사업 선정 결과
지난 5월 31일 열린 운영위원회를 통해 동아리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동아리 활동 주체인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지원금

신청액
자부담 총사업비 지원금 결정액

우리말 나들이 1,000,000 400,000 1,400,000 1,000,000

근대 역사문화탐방 1,000,000 600,000 1,600,000 800,000

종교 문화유산 탐방 600,000 600,000 1,200,000 300,000

길 끝에서 길을 찾다

- 대청호 둘레길 걷기
1,200,000 1,200,000 2,400,000 600,000

코로나로 인해 멈췄던 대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진행할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

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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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의 오늘

독도 폭격 사건 - 1948. 6. 8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이던 미 공군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

로 삼아 공중 폭격 연습을 실시하곤 했다. 영토의 주인인 대한민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채

였다.

1947년 4월 16일 어민들에게 처음 목격된 이래(괴 비행물체가 어느 나라에서 소속이고 

어디서 날아왔는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채) 결국 일년여가 지난 1948년 6월 8일 사

단이 나고 만다. 

강원도와 울릉도에서 온 고깃배들이 독도 인근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비행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독도로 접근을 하더니, 갑자기 독도 위에 폭탄을 투하하였다. 뒤이어 

독도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던 선박을 향해 폭탄을 투하하며 기관총 사격을 퍼부었

다. 순식간에 벌어진 폭격이었다. 배 위에 있던 이들은 바다로 뛰어들고, 독도 위에서 휴

식을 취하던 어민들은 동굴로 급히 몸을 피했지만 이곳 저곳에서 어민들이 무참히 죽어

갔다. 독도 상공을 선회하던 괭이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독도 앞 바다는 붉은 빛

으로 변하고 말았다.

  

미군 당국은 처음에는 미군기에 의한 폭격을 부인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헌의회에서 미

군의 독도 폭격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고 폭격 당시 어민들이 미공군의 표식인 "원과 

별"을 봤다는 증언이 드러나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흐르게 된다. 이에 미국은 미 공군 

93 폭격비행대대가 벌인 독도 폭격 연습으로 임시 배치명령을 받고 일본 오키나와 가데

나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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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엄연히 한국의 땅인 독도에 어떤 경로를 통해 폭격 연습을 하게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나 향후 폭격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이 사건으로 경찰 추산에 따르면 14

척의 배가 침몰하고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되었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은 저마

다 달라서 사망자 수가 수백명 선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미 군정청은 사건에 대한 보상을 

대부분 완료했다고 짤막하게 코멘트 한 후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뒤늦게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해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다수

가 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미군 측에 보상을 받은 이들도 돼지 한 마리 값에 불과해 그 

돈으로 위령제를 모시고 나니 남은 것이 없었다는 증언이다.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1952년 9월 15일, 22일, 24일에도 폭격이 벌어졌고 우리 정

부는 한국전쟁의 와중이던 1952년 11월 10일에서야 독도폭격사건의 자료제공과 사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미국에 보냈다. 그로부터 20여일 후인 12월 4일 미국 대

사관으로부터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24일 미 극동군사령부는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을 중지할 것을 결정하게 된

다. 그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953년 1월20일 미 육군 소장 토마스 W. 헤렌 명의로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통고를 우리 

정부 앞으로 해왔다.

최종적으로 독도가 미군 공군기의 폭격에서 해방된 날은 1953년 3월 19일이었다. 

(대구일보 2015. 02. 06 1948년 미공군 폭격연습 표적 “어민 150여명 무고한 희생” 기사참조)


